
아직도 정부 의존인가?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나프타(Naphtha)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기업

들이 정부에 대해 국내 정유기업들의 나프타 수출을 제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기운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D u b a i유 기준 배럴당 3 0달러를 넘어서고 나프타

가격이 C&F Japan 기준 톤당 3 5 0달러를 넘어서는 등 나프타 수급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산업의 기초원료라고 하더라도 생산액 비중이 국내총생산( G D P )의 3%, 수출의

5 %를 웃돈다고 자부하는 석유화학산업계가, 그것도 매출액이 1조원 안팎으로 대기업들이 주축인 석유화학

기업들이 2 1세기에 들어선 지금에 와서도 나프타 수급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이라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NCC (Naphtha Cracking Center)를 가동하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

은 대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에 속하는, 정부에 의지해 경영할 수는 없는, 그리고 독자적인 사업능력을 보유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 대부분이 가입해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제발 정부는 관여하지 말고 민간자율에 맡겨달라』는 것이 아니던가?

물론 미국-이라크의 전운이 감돌고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비상국면에서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제어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초법적인 조치를 취해 사업의 안정성을 기하겠다는 요구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이 5 5 0만톤 수준으로 국내 나프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

기 때문에 연간 1 1 0 0만톤 정도 수입하고, 수입물량의 80% 이상을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미국-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 나프타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2002년 기준 국

내 나프타 생산량은 1 8 0 0만톤, 수요량은 2 8 4 7만톤으로 자급률이 6 3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프타 수출량

은 5 5 0만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기업들이 미국-이라크의 전쟁에 대비해 국내 나프타 생산물량의 수출을 중단하고 국내

공급물량을 할당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유기업들도 원유를 수

입해 석유제품을 정제하고 석유제품을 시세에 따라 판매하고 수익을 올릴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이 아니

던가?

그런데 정부가 나서 국내 정유기업들이 생산하는 나프타의 수출을 금지하고 생산량을 국내 석유화학기

업들에게 할당해 판매하도록 하는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니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이

구매파워가 없어 정유기업들과의 협상에서 밀리기 때문이라면 이해가 가나 매출액이 1조원 안팎에 이르는

대기업들이 나프타 구매협상을 어떻게 했기에 위기 때 우선 배정받을 수도 있는 권리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로 걸프만이 봉쇄되면 나프타 수입처를 러시아나 동남아 등지로 돌릴 수 있

으나 필요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고, 국가 차원의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이행 면제조항이 발동되면 해외 바

이어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일

본과 인디아 등에서는 이미 2 0 0 3년 초부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승인 없이는 나프타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

다는 주장을 나열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에 의존해

안일하게 사업을 전개하다 기술과 품질에서 뒤떨어짐은 물론 생

산성과 코스트마저도 중국·인디아 등에 밀리면서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 경쟁력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에 의존함으로써 안일하게 경영하려는 사고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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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성이 없고, 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섬유 생산대국이라는 한국의 염료산업이 급격히 사

양화되고 있는 것이 잘 증명해주고 있고, 머지않아 플래스틱 가공부문이 사양화의 반열에 들어설 것이다.

나프타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석유화학기업들에게 할당한다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다음

요구사항일 것이다.

<화학저널 2 0 0 3 / 2 / 2 4 >


